
1 7 0개 화학제품 관세 인하 추진
수출입 파급 초래 예상 …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

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간 무세화대상으로 합의한 8개분야 7 5개 품목 중 7 0 %

에 해당하는 6개분야 5 3개 품목에 참여할 계획이다.

또 화학제품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세조화(관세율의 하향조정)는 선진국간 합의한 1 9 6개 품목

중 90% 수준인 1 7 7개 품목에 참여키로 했다.

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지난 1 0월 진행된 미국·EC 및 일본과의 U R협상시장접근 분야의 관세협상

을 통해 밝혔다.

재무부에 따르면 무세화참여 대상품목은 U R협상이 타결될 경우 5년 이내에 수입관세율을 0 %로 무

세화해야 하는 까닭에 업계의 수출입활동에 큰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.

우리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무세화에 참여키로 한 분야는 미국·E C·일본 등 U R협상주도국의 이른

바 궈드( Q u a d )국이 합의한 8개분야 중 맥주·증류주 등 2개분야를 제외한 철강·건설장비·의약

품·의료기기·농업장비·가구 등 6개분야이다.

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철강제품은 선진국간 합의한 철봉·형강·철선·스텐레스강·철관·철구조

물·철망·철못·합금제품 등 3 4개 전품목을 다자간 철강협상(MSA) 타결을 조건으로 참여하고 건

설장비는 1 0개 품목 중 크레인·굴착용 기계·분쇄혼합반죽기·토목기계·무환괘도식트랙터·덤프

차 등 8개품목을 무세화하기로 했다.

의료기기는 1 3개 선진국 합의품목 중 방사선원소·장애자용 차량 및 부품 등 3개 품목은 조건없이

참여하되 조제시약·전기신경자극기·정형외과기기·비중계 등 4개 품목은 무세화기간을 2 ~ 3년 연

장하거나 중국 또는 아세안국이 참여조건부로 무세화해 나가기로 했다.

의약품은 1 0개 참여요구 품목 중 탈지면 및 거즈와 기타 의료용품에 한해 조건부로 참여하고 가구

류는 조건없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주요국에 통보했다.

한편 화학제품의 관세조화 참여대상은 2 8 ~ 2 9류( H S분류기준) 및 3 0 ~ 3 9류를 중심으로 한 1 9 6개 품

목(HS 4단위기준) 중 1 7 7품목에 참여할 계획임을 주요국에게 통보했다.

그러나 관세협상의 최종 양허계획은 앞으로 추가적인 양자협상을 거쳐 1 1월 중순께 제출될 예정이

며 주요국들이 우리나라가 무세화·관세조화 협상에 전면 참여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앞으

로 무세화 양허품목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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